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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참여 농가 축사 대상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예외적으로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